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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언

불교가 지닌 고대종교와의 친화성은 인도불교 당시 힌두교가 지녔

던 샤마니즘적 요소를 불교가 수용해왔던 대승불교의 역사에 기인한

다.대승불교의 경전에는 샤마니즘을 비롯한 인도 고대종교의 주술

적,제의적 요소를 받아들이면서 궁극적으로는 불교의 깨달음을 지

향하도록 유도한다.대승불교는 전파된 지역에 따라 철학적,사상적

발전을 이루도록 정신,문화적 자극제가 되었고,고등종교로서 세련

된 사회적,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제공하여 고대국가로부터 중세국가

로 도약하는데 기여하였다.

*동국대학교 티벳장경연구소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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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의 역사에 있어 불교가 한반도에 정착할 당시 기존에 존

속했던 토착종교와 갈등과 교섭과정을 거치면서 한반도에 수용되었

다.불교는 토착종교의 다양한 요소를 섭화하면서 고구려,백제,가야

를 비롯해 신라에 정착하였고 이 과정에서 불교가 지닌 제례적 요소

와 주술적 소재는 한반도의 기성 종교집단이 불교를 친화적으로 인

식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불교가 지닌 주술적,의례적 소재는 3,4세기경 이후 인도 대승불

교시대에 성립되기 시작한 밀교경전에서 발견된다.밀교의 시대구분

상 초기밀교는 주로 인도 힌두교의 샤마니즘적 소재를 불교로 전화

해 인도의 대중들을 불교적으로 계도하는 것이 주목적이 있었으나,7

세기 중엽에 성립된 밀교는 불교의 의례적 요소를 이루는 진언이나,

다라니,만다라를 통해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수행과 국가나 재난

보호의 사회적 의식이 고양되어 있다.

본 논문은 한반도의 불교 수용기에 불교가 기존의 토착종교를 수

용하면서 정치,사회적 이데올로기를 제공하고,민족문화의 중심으로

서 그 기틀을 다진 내력을 살펴보고,고대종교의 다양한 소재의 수용

에 대해 밀교가 관여한 양상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Ⅱ.한반도 고대신앙의 원류와 불교

1.한반도 고대신앙과 불교교섭

고대국가의 형성기에 전래된 불교는 시대적 변화에 의해 국가의

새로운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기존의 고대종교와 융합하면서 빠르게

전파되었다.불교가 한반도에 전래된 시기는 대체로 A.D.4세기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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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록상  삼국유사 에 따르면,“고구려 소수림왕 2년 6월에 전진

왕 부견이 사절과 부도승 순도를 고구려에 보내어 불상과 경문을 전

하니 왕은 사신을 보내어 희사하고 방물을 전하였다.대학을 세워 자

제를 교육하였다.3년에 비로소 율령을 반포하였다.”1)라고 하여 불교

와 유교가 동시에 전래된 기록을 볼 수 있다.

고구려와 더불어 백제도 불교를 받아들임으로써 국가 성장의 결정

적 계기를 마련하였지만,신라는 기존의 토속신앙과 갈등을 겪는 우

여곡절 끝에 삼국 중에서 가장 늦게 불교를 공인하게 되었다.불교가

겪었던 기존신앙과의 갈등은 한반도에 존재했던 다양한 신앙의 형태

를 기록상 보여주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한반도 주변에 존재했던 고대

신앙의 면모를 오늘에 전한다.

한반도에 존재했던 고대신앙은 하늘신앙을 비롯해 산천,바다,별,

모신 등 다양한 종교형태와 관련을 맺고 있었다.기록에서 보이는 고

대종교의 5월과 10월 제사는 “농경의례의 성격이 강한 제천행사”2)였

다고 할 수 있다.국가적 규모로 이루어졌던 행사들은 고대종교와 지

배세력이 강력하게 결합함으로써 피지배층을 확고하게 지배한 사실

을 보여준다.

고대신앙과 정치세력이 결합하여 한반도를 지배한 내력은 다양한

설화와 왕들의 탄생신화에 나타난다. 新增東國與地勝覽 에 따르면,

최치원의 저작인 ｢釋利貞傳｣에서 가야의 산신이 감응하여 수로왕의

선조가 된 내력이 전해지는데,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본래는 대가야국이다.-시조 이진아시왕으로부터 도설지왕에게 이르기

까지 무릇 16세 520년 동안이다.(최치원의 ｢석이정전｣을 살펴보면,“가야

1) 三國史記  卷 第18,高句麗本紀 第6,｢小獸林王｣.

2)이기동,｢신라인의 신앙과 종교 - 삼국사기  신라본기 기사를 통해서｣, 경

주사학  16집,1997,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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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신 정견모주는 곧 천신 이비가의 감응이 되어 대가야왕 뇌질주일과 금관

국왕 뇌질청예 2인을 낳은 즉 뇌질주일은 이진아시왕의 별칭이고 청예는

수로왕의 별칭이다.”라고 하였다.3)

한반도를 지배했던 토속신앙이 당시 정치지배이념으로 존재한 증

거는 산신신앙의 주체가 곧 지배세력인 점에서도 확인된다.불교가

도입된 후 불교는 기존의 토속신앙을 대치해 나가면서 새로이 수용

된 국가의 통치 이데올로기로 정착한다.예를 들어 아쇼카왕에서 보

이는 정치철학이 한 예가 된다고 하겠다.삼국통일 전쟁 당시 신라의

법흥왕은 불교 공인 이듬해 살생을 금지했는데,이것은 아쇼카왕의

불살생의 칙령에 버금간다.4)또한 전쟁 전사자를 위해 진흥왕은 전

사자들을 위해 7일 동안 八關齋를 베풀었는데,5)이처럼 불교가 한반

도에 수용된 배경은 가야를 비롯해 삼국이 도모했던 국가와 사회적

변화에 대한 새로운 통치와 윤리의식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2.고대종교와 불교의 밀교적 소재의 친화성

대승불교 시대에 성립된 密敎6)는 인도의 주술적 소재들을 불교적

3)本大伽倻國 -自始祖伊珍阿鼓王 至道設智王 凡十六世五百二十年 (按崔致遠

釋利貞傳云 伽倻山神正見母主 乃爲天神夷毗訶之所感 生大伽倻王惱窒朱日

金官國王惱窒靑裔二人 卽惱窒朱日爲伊珍阿鼓王之別稱 靑裔爲首露王之別

稱)-( 新增東國與地勝覽  29,高靈縣 建置沿革)(번역은 이기동,전게논문,

66쪽에서 재인용).

4) 三國史記  卷第4,新羅本紀 第4,法興王 16年.

5) 三國史記  卷第4,新羅本紀 第4,眞興王 13年.

6)密敎란 용어는 중국의 不空삼장에 의해 처음 번역된 것으로 밀교 성립 이전

의 대승불교는 顯敎라고 부른다.인도불교에서는 현교와 밀교에 대해 각기

波羅蜜門과 眞言門으로 부르고 있다(정성준, 밀교학의 기초지식 ,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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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승화한 것이다.밀교는 시기적으로 초기･중기･후기밀교로 구분

될 수 있는데,초기밀교는 3,4세기경 인도 굽타왕조에 주로 형성되

기 시작한 것으로 진언,다라니,의례를 중심으로 인도종교의 속화된

주술신앙이 대승불교 가운데 대부분 수용되었다.밀교의 성립은 인

도종교의 주술적 소재들을 불교에 전입해 저급한 습속에 몰입한 인

도대중들을 불교의 연기와 공사상에 입각한 불교적 정신으로 승화하

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인도의주술과 종교적 의례,천문,의학,제

신의 섭화 등의 요소들이 초기불교의 중심 소재가 되었다.7)

초기밀교 경전이 지닌 힌두교와 외래종교에 대한 섭화력은 한국불

교를 비롯해 중국,티벳,일본 등 동북아 대승불교 지역의 불교에 대

해 지역의 토착종교를 수용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이들 지역에 나

타난 불교전파의 공통적 양상은 처음에는 지역의 토착종교와 불교가

갈등하는 양상이 발생하지만,이후 불교의 밀교적 소재가 지닌 외래

종교의 수용력과 친화력을 통해 지역의 종교와 공존하고 융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중국불교의 경우도 많은 서역승들의 활약으로 밀교경전이 중국에

번역되었고,밀교의 神異를 보여 중국왕과 황제들이 귀하게 여겼으

는데,한반도 지역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 불교는 국가적으로 큰 관심

을 갖고 주목하였다.

불교의 중국전파의 경우 불교와 주변종교의 갈등과 섭화의 양상은

 文殊師利發願靈驗錄 에 따르면,“後漢의 明帝가 佛法을 전하러 온

竺法蘭 등을 만났다.그때 天竺의 승려가 말하기를 ‘이 나라 五台山

에는 文殊보살이 계셔서 天人･龍王･神人들을 교화하지만 戒律과 禪

워드,2007,24쪽).

7)초기밀교 시대 이후 인도의 밀교는 크게 변모하여 7세기 중반부터 진언과

다라니,만다라 등의 의궤를 통해 정각을 지향하는 瑜伽法이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정성준,앞의 책,46~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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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을 닦지 않는 자는 이를 볼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그때 오대산

에는 道敎를 받드는 道士들이 있었는데 道･佛의 우열을 가리기 위하

여 神通을 시험하도록 하였다.즉 兩敎의 聖典을 壇위에 쌓아 놓고

불을 질렀는데 道敎의 典籍들은 모두 불타버렸으나 佛經은 타지 않

았는데,그 靈驗은 모두 오대산 文殊보살의 영험 때문이었다고 전해

진다.8) 高僧傳 에 따르면 축법란은 중천축 사람으로 중국에 온 이

후  四十二章經 을 비롯한 초기경전을 번역하였다.9)오대산의 문수

신앙은  화엄경 의 번역 이후 전개된 것이기 때문에 후한시대에 일

어난 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그러나 기성종교로서 중국의 도

교와 불교가 갈등하면서도 불교가 天人･龍王･神人등의 토착종교적

요소를 교화한 양상은 東晋시대(317-420)이후 본격적으로 지속되는

데,특히 동진시대에는 佛圖澄 같은 서역승들이 밀교경전을 번역하

고 불교의 밀교적 呪法으로 石勒과 같은 왕들의 귀의를 받았다.10)

한국불교의 경우 한반도에 최초 밀교의 승려가 방문하여 밀교경전

을 번역한 내력은 최치원이 찬술한 ｢의상전｣에서 볼 수 있다. 해동

고승전 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의상은 진평왕 건복 42년에 태어났다.이 해에 동방성인 安弘法師가 서

국의 세 삼장 중국 승려 2인과 더불어 당나라로부터 왔다.주에 이르기를

北天竺 烏萇國 毘摩羅眞諦는 나이가 44세이며 農加陀는 나이가 46세이며

摩豆羅國 佛陀僧伽는 나이가 46이다.52국을 경유하여 중국에 이르렀다가

우리나라로 왔다.황룡사에 머물면서  旃檀香火星光妙女經 을 번역하였는

8) 文殊師利發願靈驗錄 ,法寶院,1967,79~86쪽.

9) 高僧傳  권1( 大正藏 50,323a쪽),“竺法蘭亦中天竺人 自言誦經論數萬章 為

天竺學者之師 時蔡愔既至彼國 蘭與摩騰共契遊化 遂相隨而來 會彼學徒留礙

蘭乃間行而至 既達雒陽與騰同止 少時便善漢言 愔於西域獲經即為翻譯 十地

斷結佛本生法海藏佛本行四十二章等五部 移都寇亂四部失本不傳 江左唯四十

二章經 見在”.

10)정성준,앞의 책,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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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우리 승려 曇和가 글을 받아썼다.얼마 안 있어 중국 승려가 돌아가기

를 청하니 왕이 허락하여 그를 보냈다.11)

위에서 중국승려로 알려진 세 삼장이 번역한  전단향화성광묘녀

경 은 경명에 나타난 星光을 미루어볼 때 星宿신앙과 관련 있는 밀

교경전으로 짐작된다.기록상 서역승들의 최초 방문 이후 신라승으

로서주술을행했던승려의기록은  삼국유사  권4｢圓光西學條｣ 殊

異傳 의 내용을 소개한데서 보인다.원광법사는 30세 되던 해 삼기산

에서 홀로 수도하고 있을 때,주술승이 삼기산 산신의 심기를 건드려

죽음을 당하게 되는 내용이 나온다.12)산신은 원광으로 하여금 중국

에 유학할 것을 권고하는데,이처럼 초기 불교의 유전은 원광과 같이

토속종교를 대변하는 산신과의 협력과 주술승에 대한 적대적 관계가

혼재한 양상을 보여준다.13)

｢원광서학조｣의 예에서처럼 신라에 존재했던 토착신앙은 초기에

11)｢安含傳｣｢流通｣ 海東高僧傳  券2( 大正藏 50,p.1021c),“崔致遠所撰 義相

傳云 相眞平建福四十二年受生 是年東方聖人安弘法師 與西國三三藏 漢僧二

人至自唐 注云 北天竺烏萇國毘摩羅眞諦 年四十四 農加陀 年四十六 摩豆羅

國佛陀僧伽 年四十六 經由五十二國 始至漢土 遂東來 住皇龍寺 譯出旃檀香

火星光妙女經 鄕僧曇和筆授 未幾漢僧上表 乞還中國 王許而送之”.

12) 海東高僧傳  卷2｢釋圓光傳｣( 大正藏  501020c~1021a); 三國遺事  卷4｢義

解5｣｢圓光西學條｣.

13)서윤길 교수는,“이 주술승에 대하여 일반 史學界에서는 ‘무당에 가까운 존

재’李基白 ‘佛敎의 受容과 固有信仰’(韓國史의 再照明 p.93).로 보려는 견해

도 있다.그러나 이 기록을 전하는  삼국유사 와  海東高僧傳 에서는 주술

승을 ‘比丘’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 또 그가 절(蘭若)을 별도로 지었다고 기

록되어 있다.뿐만 아니라 주술승이 만약 ‘무당에 가까운 존재’였다면 그 당

시 무당들의 임무로 보아 그는 분명 산신 등을 섬기는 존재였을 것인데,왜

산신이 오히려 그를 죽였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이와 같은 전

후사정으로 보아 이 주술승은 잡밀(雜密)즉 인도에서의 초기밀교 계통이긴

해도 밀교의 주술을 수행하던 승려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서윤길,

｢신라 의림선사와 그의 밀교사상｣, 한국밀교사상사 ,운주사 2006,115쪽).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1 10:44(KST)



동아시아 고대신앙과 불교의 교섭 양상 391

형성되었던 불교와의 적대적 대립과 더불어 시간이 지날수록 협력과

상호친화적인 관계가 더욱 진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이것은 불교

가운데 특히 하늘,산신,용왕 등의 기존신앙과 친화력이 있는 불교

의 밀교적 성격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Ⅲ.불교와 고대신앙의 교류와 변형

1.토속신앙과 밀교의 교섭

1) 祭天신앙 

한국을 포함해 고대종교의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은 주로 ‘하늘’과

‘태양｣이었다.한반도에 존재했던 ‘고대종교 의식’14)을 살펴보면,5월

과 10월에지냈던 국가적 제사는“농경의례의성격이 강한 제천행사”

로 평가되고 있다.15)

곽만연 교수는 한국 고대종교는 자연신교적 태양신에서 발달한

‘하늘임’을 최고 지배신으로 하는 무교(巫敎 또는 祭天敎)였으며,이

런 종교 관념을 배경으로 성립된 부족연맹 국가의 지배세력은 삼국

에 새로운 異系 왕실이 등장하였을 때는 종교적 권위를 계승한 귀족

세력으로 변하여 왕권을 심히 제약하고 있었다고 하여 정치세력과

하늘,혹은 태양신과의 밀접한 관계를 피력하고 있다.16)

14) 後漢書  卷85,｢東夷列傳｣第75; 後漢書  卷30,｢韓傳｣.

15)이기동,｢신라인의 신앙과 종교 - 삼국사기  신라본기 기사를 통해서｣, 경

주사학  16,1997,66쪽.

16)곽만연,｢신라 구법승 의상의 윤리사상｣, 佛敎硏究  22집,한국불교연구원

2005,72쪽.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21 10:44(KST)



392 고조선단군학 제28호

한반도 고대종교의 제천의식은 불교가 수용된 후 제석으로 전환되

는데, 삼국유사 의 단군 기사에서 桓因을 “天神”이 아니라 “釋帝”라

해석한 것은 불교적세계관 또는 신앙 풍토 측면에서그 桓因의 성격

을 하늘을 주재하는 최고신으로 규정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겨진다.17)

2) 星宿신앙

불교경전으로서 星宿,즉 별신앙을 다룬 최초의 밀교경전은 후한

桓帝(147-167)시기 安息國(Parthia,B.C.240-A.D.227)의 승려인安世高

의  舍頭諫經 의 번역을 계시로 중국에 처음 소개되었다.18)한국불

교의 전통에서 성숙신앙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전개된다.하나는

如來의 격으로 격상된 熾盛光如來 신앙이며,다른 하나는 北辰菩薩

로도 불리는 妙見菩薩 신앙이다.19)어느 쪽이든 모두 밀교경전에 기

인한 사상을 전개시키는 점에선 동일하다.

日月星宿를 권속으로 다스리는 熾盛光佛頂(Prajvaloṣṇiṣaḥ鉢羅入縛

儸鄔瑟抳沙)은 석가불의 화신이다. 熾盛光陀羅尼經 에 따르면,“나

는 지금 과거 沙羅王如來가 설법한 熾盛光大威德陀羅尼除災難法을

설한다.만약 國王 大臣이 거처한 곳과 여러 國界가 혹 五星의 凌逼

을 받고,羅睺 彗孛 妖星이 비추는 소속 本命宮宿 및 諸星位가 혹 국

가의 帝座나 分野處에 임하여 능핍하고 障難을 할 때에는,淸淨處에

道場을 설치하여 이다라니를 108번 혹은 1천 번을하루에서 이레 동

17)金一權,｢불교의 북극성 신앙과 그 역사적 전개 -백제의 北辰妙見과 고려의

熾盛光佛 신앙을 중심으로｣, 佛敎硏究 18집,한국불교연구원 2001,77쪽).

18)竺法護 역, 舍頭諫太子二十八宿經 ( 大正藏 21,410쪽);竺律炎 支謙 共譯,

 摩登伽經 ( 大正藏 21,399쪽).

19)金一權,｢불교의 북극성 신앙과 그 역사적 전개 -백제의 北辰妙見과 고려의

熾盛光佛 신앙을 중심으로｣, 佛敎硏究 18집,한국불교연구원,2001,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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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염송하면 일체 재난이 소멸되며 위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만

약 太白 火星이 南斗에 들어가 國이나 家 및 分野處에障難을 지으면

一忿怒像의 佛畵 앞에 都嚕形을 설하여 이 다라니를 守持 念誦하면

재난이 제거되고 왕명을 거슬리고 패역한 사람의 몸으로 옮겨질 것

이다.”20)라고 하여 天體의 星宿신앙이 국가와 자연재해를 막는 신앙

으로 승화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성숙신앙은 帝釋天과 九曜신앙등 다른 형태로 전개되어 고려와 조

선시대에 중요한 신앙으로 발전되어 나아갔는데,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은 칠성신앙이지만,칠성신앙은 조선조에 성립된 신생신앙으로 구

요신앙이 보다 활발히 신앙된 것으로 보고 있다.

3) 산악신앙과 용왕신앙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신라인들에게는 산천을 경외하는 습속

이 있어 경주 남산을 비롯하여,五岳三山에 대한 신앙의 흔적을 다수

발견된다.21)불교가 도입된 이후 산악숭배는 특정한 산이 어느 보살

의 주처라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고,또한 관련된 영험의 사례를 다수

남기고 있다.22)산악숭배는 산 자체를 숭배하기보다 산을 관장하는

20) 佛說熾盛光大威德消災吉祥陀羅尼經 ( 大正藏 19,p.337),“我今說過去娑羅

王如來所說 熾盛光大威德陀羅尼除災難法 若有國王及諸大臣所居之處及諸國

界 或被五星陵逼 羅睺彗孛妖星 照臨所屬本命宮宿及諸星位 或臨帝座於國於

家及分野處 陵逼之時 或退或進作諸障難者 但於清淨處置立道場 念此陀羅尼

一百八遍或一千遍 若一日二日三日乃至七日 依法修飾壇場 至心受持讀誦 一

切災難皆悉消滅不能為害 若太白火星入於南斗 於國於家及分野處作諸障難者

於一忿怒像前 畫彼設都嚕形 厲聲念此陀羅尼加持 其災即除移於不順王命悖

逆人身上”(곽만연,전게논문에서 번역 재인용,98쪽.

21)정병조,｢新羅時代 地藏信行의 硏究｣, 佛敎學報  19집,1982,15쪽.

22)新羅의 山岳崇拜는 五岳三山 信仰으로 대변될 수 있다.그리고 이미 眞平王

代에 이르면 이 山岳崇拜는 佛敎와 習合된 흔적이 있다(정병조,｢新羅時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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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신,또는 여산신에 대한 숭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삼국유사 에는

｢원광서학조｣를 비롯해 여러 산신이 등장하는데,산신,또는 여산신

은 모두 신라에 존재했던 토속신앙의 전통적 면모를 간직하는 것으

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신라의 경우 산악신앙의 변화는 산신 대신에 산천에 대한 불국토

로의 변화이다.그 한 예가 오대산신앙인데,인도･중국･일본 등지에

모두 오대산신앙이 있는데,신라의 자장은 당 정관10년에 유학하여

중국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만나 “너의 나라 동북방의 명주계에는

오대산이 있는데 1만의 문수가 항상 그 곳에 거주하고 있으니 가서

뵈어라”라는 부촉을 받고 귀국하였다고 한다.23)자장은 오대산에 들

어가 茅屋을 짓고7일 동안 기도를 하였으나,응험이 없었고,다시 태

백산 갈반지로 가서 석남원을 세우고 문수의 내방을 받았으나,알아

보지 못했다 한다.24)

자장에 의해 시작된 오대산 신앙은 정신대왕과 그의 두 태자인 보

천과 효명에 의해 크게 번창하였다. 삼국유사 에 따르면,“어느 날

형제가 함께 다섯 봉우리에 예하러 올라가니 동쪽 臺 만월산에는 1

만 관음보살의 진신이 나타나 있고,남대 기린산에는 팔대보살을 우

두머리로 한 1만의 지장보살이 나타나 있고,서대 장령산에는 무량수

여래를 우두머리로 한 1만의 대세지보살이 나타나 있고,북대 상왕산

에는 석가여래를 우두머리로 한 5백의 대아라한이 나타나 있고,중대

풍노산(지로산)에는 비로자나불을 우두머리로 한 1만의 문수보살이

나타나 있다”25)라고 되어 있는데,오대산신앙에 대해서는 밀교의 만

다라로 간주하는 여러 연구가 있으나,결과적으로 전통적인 산신,또

地藏信行의 硏究｣, 佛敎學報  19집,1982,15쪽.

23) 三國遺事  卷3,｢塔像｣第4｢皇龍寺九層塔條｣.

24) 三國遺事  卷4,｢義解｣第5｢慈藏定律條｣.

25) 三國遺事  卷3,｢臺山五萬眞身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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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산악숭배에 대한 불교적 변형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사리탑신앙의 경우도 산악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다.사리탑

신앙은 본래 후대  無垢淨光陀羅尼經 26)에 기인한 것이지만,후대

道詵국사에 의해 선양된 裨補思想27)은 신라 전역의 산야에 걸쳐 절

과 사리탑을 세움으로써 병든 산하를 치료할 수 있다고말한 것은 사

리탑이 不純한 산악을 복속시키려한 사정과 간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악과 더불어 용신에 대한 숭배 또한 우리 고유의 전통신앙으로

 삼국사기  ｢始祖赫居世居西干｣에는 용-왕후-老嫗(巫)의 관계를 찾을

수 있다.28)또한이 기록에서는 신궁-황룡-사찰건립의 관계가 보인다.

하늘 숭배를 위한 신궁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황룡이 나타나 신궁은

황룡사로 건립된 것인데,하늘 숭배의 전통이 용신을 매개로 불교적

으로 수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29)황룡사 건립 이후,

신라의 왕실과 대소사에 있어 황룡사가 중시된 내력은 용신과 불교

문화간의 섭화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준다.

｢원광서학조｣를 비롯한  삼국유사 의 기록은 산신이나,기타 자연

신과 불교와의 친화성을 표현한 것이 주된 내용이어서 산악과 용신

신앙이 불교에 친화적으로 수용되면서 공존하는 양상으로 전개된 것

으로 생각된다.

26) 無垢淨光陀羅尼經 ( 大正藏 19,717c~721b쪽).

27)서윤길 교수는,“삼한산수도 三韓山水圖를 놓고,3,800곳을 골라 점을 찍으

면서,“사람에게 병이 들었을 때 혈맥을 찾아 침을 놓고 뜸을 떠서 그 병을

고치는 것처럼,산천(국토)의 병(내우외환)이 들었을 때는 이 점찍은 곳에 절

과 불상과 탑을 세우면 그 병이 나을 수 있다”(朝鮮寺刹史料)下,377)라고

하였다.도선의 이러한 법을 사탑비보사상이라 하거니와 그는 이러한 밀교

적 비법으로써 선의 토착화를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서윤길, 한국

밀교사상사 ,운주사,2006,33쪽).

28) 三國史記  卷第1,新羅本紀 第1,｢始祖赫居世居西干｣.

29) 三國史記  卷第4,新羅本紀 第4,｢眞興王 14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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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母神(女性)신앙

고대신앙 가운데 모신은 여성 신격으로서 여성과 관련된 출산,육

아와 생산,가족사 등과 관련한 신앙으로 일찍이 존재해왔다.한국의

고대종교에서도 모신신앙의 흔적은 다수 나타나며 불교가 들어 온

이후 고대종교의 모신은 불교의 여성보살신앙으로 점차 대치된 것으

로 보인다.

 삼국유사 에는 ｢仙桃聖母隨喜佛事｣30)의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한 비구니가 꿈에 仙桃山 聖母의 敎示를 받아 佛殿을 수리하였다.敎示

중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내 자리 밑에서 金을 꺼내어 主尊三像을 장

식하고 벽 위에는 53佛과 六類聖衆과 여러 天神들,널리 五岳의 神君을 그

려 넣어라.그리고 해마다 봄･가을에 열흘 동안 善男善女를 모아 一切衆生

을 위하여 占察法會를 베풀되 항상 이것을 지키라.31)

위에서 선도산의 성모는 여산신을 가리키며 53불과 오악의 신군을

함께 그려 넣은 것은 불교와 토속신앙이 공존하는 계기를 확인시켜

준다.선도산 聖母 이 安興寺 불전 수리를 도와주었고,이후 매년 봄

과 가을 열흘 동안 점찰법회를 여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는 내용인

데,모신인 女山神에 대한 숭배는 한반도 고대신앙에도 모신신앙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모신신앙의 형태 가운데 佛母로서 관세음보살 신앙이 잘 알려져

있지만,북극성 신앙에 가탁한 妙見菩薩의 신앙도 모신신앙의 한 부

류로 평가된다.東晋(317-420)시기의  七佛八菩薩所說大陀羅尼神呪

經 에는,“나는 北辰菩薩인데 이름을 妙見이라 한다.지금 神呪를 설

30) 三國遺事  卷第5,感通 第7,｢仙桃聖母隨喜佛事｣.

31) 三國遺事 卷5,｢感通｣等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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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모든 國土를 옹호하고 매우 奇特한 일을 지으므로 妙見이라 이

름한 것이다.염부제에 처하여서는 뭇 별들 중에서 가장 수승하며 신

선 중의 神仙이며 보살의 大將이며,모든 보살을 光目케 하고 모든

중생들을 널리 구제한다.”32)라고 설해져 대보살로서 중생구제의 역

할을 맡고 있음을 알 수 있다.같은 경전의 이역인  妙見神呪經 의

경우,“묘견보살은 모든 별의 星母이며,북두칠성은 그 권속으로 간

주된다.북두칠성 중 武曲星 옆의 輔星을 星母라 하였는데,북두 등

을 출생시키기 때문에 칠성은 그 권속이 된다고 한다.”33)한 것도 묘

견보살이 가진 모신적 속성이 성숙에 대한 신앙과 결합한 독특한 모

습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 치병

한반도뿐만 아니라 무속신앙을 비롯한 고대신앙의 한 형태는 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醫巫의 존재는 전세계 샤마니즘의 동일한 양상을

보여준다.불교의 경우 초기불교부터 治齒呪와 治毒呪가 있었지만,

초기밀교 경전에 의술의 면모가 명확히 드러난다.

 삼국유사 에 따르면 墨湖子가 처음으로 신라에 불법을 전할 때

燒香發願으로 王女의 병을 낫게 하였다고 전해지는데,34)阿道(我道)

32) 七佛八菩薩所說大陀羅尼神呪經 ( 大正藏 21,p.536).

33) 妙見神呪經  云 “北斗輔星者 妙見 輔相也.”/口云 “妙見者 武曲星傍輔星是

也.此輔星爲諸星母.出生北斗等故,道場觀 以北斗七星爲眷屬也.”/或云 “妙

見者 則七星中第六星.輔星卽妙見也.七星中 尊星兄 妙見弟也.”/水曜云 “妙

見也 胎藏曼茶羅 蓮花部內尊也.”: 白寶口抄･妙見法  권148,265쪽;곽만연

교수는,“불교의 천문만다라 체계는 이상의 묘견보살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묘견을 북극성 신격으로 보든 또는 보성으로 보든,우주의 중심 상징성과 뭇

별의 근원적인 母體性이라는 중의적 성격과 지위가 부여된 것이라 할 수 있

다.”라고 하였다(곽만연,전게논문,79쪽에서 재인용).

34) 三國史記  卷4,｢新羅本紀｣第4法興王 15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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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당시 醫巫의 효험도 없던 盛國公主의 병을 치유해 味鄒王을 기쁘

게 한 내용이 등장한다.왕이 아도에게 소원을 물었을 때,“다만 천경

림에 절을 세워서 불교를 크게 일으켜 국가의 복을 빌 수 있기만 바

랄 따름입니다.”35)라고 한 사실에서 최초 신라의 전통무와 불교의 대

면을 전한다.

묵호자와 아도가 행한 치병의 방편이 어떤 것인지는 명확치 않지

만,불교가 들어온 이후에는  藥師經 을 비롯해 밀교의 誦呪가 유행

한 사실을 볼 수 있다.

선덕여왕대(579~640)에는 密本法師가 있어 여왕과 승상 金良圖의

병을 치료하는 내용이 나온다.36)선덕여왕의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

서는 불교승려와 여우로 가탁된 산신이 협력하여 치료했지만 실패하

고 결국 밀본법사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된다.37)다른 지역의 전통무

35) 三國遺事  卷3,｢興法｣第3.

36) 三國遺事  卷5.神呪6｢密本摧邪條｣.

37)선덕여왕(善德女王 632~646재위)이 병든 지 오래되어 흥륜사(興輪寺)의 승

려인 법척(法惕)이 불려와 진료를 맡은 지 오래되었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

었다.그리하여 당시에 밀교승려로서 덕행이 높았던 밀본법사(密本法師)가

불려와 왕의 침실에서 약사경(藥師經)을 독송하였다.경을 다 읽자마자 스님

이 가졌던 육환척(六環 杖)이 침실로 날아들어 늙은 여우 한 마리와 법척을

찔러 뜰 아래로 넘어뜨렸다.그러자 왕의 병은 곧 나았다.그리고 승상 김양

도(金良圖)가 어렸을 때에 입이 붙고 몸이 굳어 움직일수 없는 병에 걸렸다.

그런데 그의 눈에는 큰 귀신이 작은 귀신들을 거느리고 와서 집안의 음식을

모두 먹으며 설쳐대는 것이 보였다.무격(巫覡)이 와서 제(祭)를 지내면 귀신

의 무리들이 다투어 모욕하므로 양도가 멈추게 하고 싶었으나 말을 할 수가

없었다.그의 부모가 법류사(法流寺)의 스님 한 분을 청하여 경을 독송케 하

였는데,대귀(大鬼)의 명령을 받은 소귀(小鬼)가 철퇴로 승려의 머리를 내려

치니 피를 토하고 엎어져 죽었다.그 뒤 사람을 시켜 밀본법사를 모셔오게

하였는데,법사가 올 것이라는 말만 듣고도 귀신들은 모두가 창백한 얼굴빛

이 되었다.잠시 후 사방에서 금갑옷을 긴 창으로 무장한 대력신(大力神)이

나타나 뭇 귀신들을 결박하고 이어서 무수한 천신들이 내려와 기다리고 있

는데 밀본법사가 도착하였다.그리하여 법사가 경전을 펴기도 전에 김양도

의 병은 낫게 되었다( 三國遺事  卷5.神呪6｢密本摧邪條｣(서윤길, 한국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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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과 같이 고대종교의 한 신앙태도 치병이 있는데,惠通의 경우도 總

持法(眞言法)으로써 신문왕의 등창을 고치는 사례가 있는데,38)여기

서 총지법은 곧 밀교이다.

밀본법사나 혜통과 같이 병을 치료한 기록은 여러 곳에 나오는데,

고대종교와 불교의 치병이라는 공감대는 양 종교의 친화성을 심화시

켰을 것이라 생각된다.39)

2.국가･사회 이데올로기로서의 정착

불교가 한반도에 유입된 이후 고대신앙을 대치해 삼국의 사회에

제공한 정치,사회적 통치이데올로기의 역할은 매우 큰 것이라 할 수

있다.천체나 산악 등의 외적인 요소를 맹목적으로 신앙하던 원시종

교와 달리 국가와 백성,자연간의 합리적 관계와 인위적 노력의 선양

은 새로운 사회로 발돋움하는 토대가 되었으며,이때 불교가 제공했

던 교리는 因果와 業說이 그 중심이 되었다.40)

小獸林王2년(372)고구려에온順道는당시사람들이質朴했으므로

“因果로 교시하고 禍福으로說誘하였다.”고 하였고,故國壤王 8년(391)

교사상사 ,운주사 2006,24-25쪽에서 인용).

38) 三國遺事  卷5神呪6.｢明朗神印｣;｢惠通降龍條｣.

39)눌지왕 때에 승려 墨胡子가 향을 통해 왕녀의 병을 치료하고,미추왕 3년 승

려 阿道는 成國公主의 병을 치료한 기록이 있다( 三國遺事  卷3,興法 第3,

｢阿道基羅｣).

40)하늘의 권위를 부정하는 불교의 업설은 그런 귀족세력의 사상기반을 해소하

여 왕권강화와 국가발전에 유용한 사상으로 활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그러

나 업설이 애초에 그런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

의 흥불시책(興佛施策)을 통해 삼국사회에 급속도로 정착되어 감에 따라,윤

리적인 방면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은 당연한 순서이다(곽만연,｢신라

구법승 의상의 윤리사상｣, 佛敎硏究  22집,한국불교연구원,2005,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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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교에도“불법을崇信하여 복을구하라.”41)는말을볼수 있다.또

한 비슷한 내용이 백제 17대 阿莘王 1년(392)의 하교에도 보인다.42)

신라불교는 고구려와 백자로부터 150여년 이후 異次頓･法空,法興

王･阿道･墨胡子 등의 불교 역할 이후 사상적으로는 明觀･智明･圓光･

慈藏 등의 역할에 의해 크게 비약하였다고 할 수 있다.신라의 경우

에도 마찬가지로 진흥왕대(眞興王代 540~575)의 轉輪聖王 사상,미

륵신앙,화랑 제도창설 등은 모두 기존의 토착종교에 대해 새로운 사

회질서의 이데올로기로서 제시된 것들이다.43)

원광의 경우 중국에 유학하여 唯識을 수학한 후 귀국하여 백고좌

도량을 열고,세속오계를 선양하고,불교 경전을 강의했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44)

자장의 경우 華嚴學에 바탕을 둔 護法的 기풍의 사상가로 평가되

는데,45)자장은 7세기 중엽 善德여왕 때 皇龍寺 九層木塔을 세우고,

관료체재를 정비하여衣冠을 중국식으로 바꾸게 한 것으로유명하다.

 삼국유사 에 따르면 자장은 귀국 후 청량산(淸凉山 혹은 五台山)의

문수보살의 石像이 있는 곳에서 7일간 기도하고 문수보살에게 梵語

로 된 게송을 받았는데,이때 문수보살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해

진다.

그대 나라의 국왕은 인도 刹利 종족의 왕인데 이미 佛紀를 받았으므로

남다른 인연이 있으며 또 東夷共工(중국 舜임금 시대의 야만족의 하나)의

종족과 같지 않다.그러나 산천이 험악한 까닭에 인성이 거칠고 그릇되어

41) 三國史記  卷18,｢故國壤王 8年｣.

42) 三國遺事  卷3,｢難陀闢濟｣.

43)곽만연,｢신라 구법승 의상의 윤리사상｣, 佛敎硏究  22집,한국불교연구원,

2005,67쪽.

44) 三國遺事  卷第4,義解 第5,｢圓光西學｣.

45)정병조,｢慈藏의文殊信行硏究｣, 佛敎硏究  22집,한국불교연구원,2005,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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邪見을 많이 믿어서 간혹 天神이 화를 내린다.그러나 多聞比丘가 나라 안

에 있으므로,君臣이 평안하고 만민이 화평하다.46)

위에서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의 신라에 유행했다고 알려진 邪見은

불교 이전의 토착종교를 가리키는 것이며 이로 인해 천신의 화를 입

었다는 것은 자연이나,천체적인 재해를입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多聞比丘는 신라에 이미 활동하는 승니를 가리키는 것으로 불교로

인해 신라가 화평해질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볼 수 있다.자장은

문수보살의 권고에 의해 황룡사탑을 세우게 되는데47),황룡사의 구

층목탑이 세워진 이유는 신라 인근의 침입을 막고자하는 호국적 원

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48)

또한 원광법사는 점찰법회를 위해 ‘寶’를 시설했다고 전해지는데,

원광법사가 점찰보를 설치했다는 기록은 그가 세속오계를 통해 불

교적 사회윤리를 제시했던 인물로 평가되며,嘉栖岬에 占察寶를 설

치한 기록이 있다.49)

46)그 게송은 다음과 같다.“呵羅波佐曩 達○○法野 曩伽四伽曩 達○盧舍那”

( 三國遺事  卷四 義解第五,崔南善編,192쪽)정병조교수는 그 揭頌의 뜻은

‘了知一初法 自性無所有 如足解法性 卽見盧舍那’라고 해석하였다(정병조,

｢慈藏의 文殊信行 硏究｣, 佛敎硏究  22집,한국불교연구원,2005,25쪽).

47)문수보살은 “황룡사 호법룡(護法龍)은 내 장자(長子)로서 범왕(梵王)의 명을

받아 그 절을 보호하고 있으니 그 절에 구층탑을 세우면 좋으리라.”라고 하

였다( 三國遺事  卷3,｢皇龍寺九層塔｣편).

48)선덕여왕의 간청으로 귀국한 자장은 황룡사에 구층 목탑(九層木塔)을 세워

인근의 침입을 진압하고자 하였다.그 탑의 1층은 일본,2층은 중국,3층은

오월(吳越),4층은 탁라(託羅),5층은 응유(鷹遊),6층은 말갈(靺鞨),7층은 단

국(丹國),8층은 여구(女狄),9층은 예맥(穢貊)을 상징한다(정병조,｢慈藏의

文殊信行 硏究｣, 佛敎硏究  22집,한국불교연구원,2005,27쪽에서 인용).

49)寶의 기원과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들이 있다.그러나 불교사원의 경제

행위가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었던 토대는 다음과 같다.첫째,無盡思想

이다.이는 원시불교의 무소유 사상에서 비롯된다.불교사원은 시주받은 재

물을 민간에 대여하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을 빈민구제 사업의 자금으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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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찰법은  占察善惡業報經  2권에 근거한 것인데,圓光과 더불어

자장에 의한 점찰교법도 8세기 초에는 매우 융성했다.50)점찰과 더불

어 주목할 것은 財施의 풍속으로 불교 토착화가 진행됨에 따라 일반

서민층에도 확산되었다. 삼국유사 에는 남의 집에 품을 팔던 김대

성 모자가 興輪寺의 六輪會(占察)에 전 재산을 보시하였다.51)이처럼

신라사회에 불보살이 실존하고,업설을 통해 신라인들이 작복과 국

사,사회,가정과 자연생명 등 전반적 대상에 대해 고도의 철학에 뿌

리를 둔 윤리적 의식과 행동의 기준을 가진다는 것은 고대신앙으로

부터 탈피해 새로운 국가질서와 삶의 정신적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Ⅳ.불교수용과정의 顯密交涉

 삼국유사 에 따르면 신라의 밀교승 가운데 明朗은 서기 668년 문

무왕의 청을 받아 밀교의 神印秘法(문두루법)으로써 침략하는 당병

을 물리쳐 나라를 구하였다고 전해진다.명랑은 서기 632년에서 635

년 사이에 당나라에 들어가 밀교를 수학하고,귀국한 뒤에는 자신의

용하였다.둘째,福田思想이다.공양을 통해 공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布施思想이다.여기에는 무엇보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보시관계,즉 法

施와 財施의 관계를 갖는다.마지막으로,子母思想이다.재가자들이 보시한

현물들은 이자(子)로 전환되면서,자본(母)의 순환에 들어서게 된다(조명림,

｢高麗時代의 寺院寶에 대한 考察｣, 구산논집  제2집,보조사상연구원,

1998,371-373쪽;金煐泰,｢新羅 占察法會와 眞表의 敎法硏究｣, 佛敎學報  

9,불교문화연구원,1972,99~135쪽).

50)金煐泰,｢新羅 占察法會와 眞表의 敎法硏究｣, 佛敎學報  9,불교문화연구원,

1972,99~135쪽.

51) 三國遺事  卷5,｢大成孝二世父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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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金光寺로 바꾸었는데,문무왕 10년(670)당의 장수였던 薛那가

50만의 원정군을 이끌고 침입했을 때,명랑은 경주 낭산의 남쪽 神遊

林에다 비단으로 단을 짓고,풀로 五方神像을 만들어 유가승 12명의

승려를 뽑아 신인비법(Mūdra)을 행하였다.양국 군대의 교전이 있기

도 전에 바람과 파도가 크게 일어 당나라의 군함이 모두 침몰하였다

이듬해에도 당의 趙憲이 이끄는 5만의 군사가 침입했는데,역시 신인

비법을 개설하여 물리쳤다.52)

밀교법의 호국성은 고려시대에도 계속되어 광학,대연같은 스님에

의해 사천왕사를 짓고神印宗이라는 밀교종단의 성립을 보게되었다.

명랑과 같은 시대에 惠通이 있었는데,당 유학 시 고종황제 공주의

병을 치료하였고,이때 원한을 품은 蛟龍)가 신라로 와서 사람을 해

치자,교룡을 굴복시켜 不殺戒를 주어 교화하였다고 한다.이후 신문

왕(681~691)의 등창과 효소왕(692~701)시절 공주의 병을 呪誦으로

낫게 했는데,혜통은 효소왕대에 國師가 되었다.53)밀교가 지닌 치병

의 효험은 고려시대에 摠持業이라는 종파를 형성하였다고 전해지는

데,이처럼 밀교는 불교의 수용기에 기존의 토속종교를 수용하면서

불교가 한반도에 정착하는데 기여하였는데,처음에는 주로 초기밀교

를 통해 주술적 측면에서 호국과 치병을 중심으로 활약하였다.

그러나 중국에 인도의 밀교아사리인 善無畏와 金剛智 삼장이 들어

와 胎藏界･金剛界의 부법을 선양하면서 많은 유학승들이 중국에 유

학하여 밀교를 수학하였다.신라의 밀교는 신라화엄학과 깊은 연관

을 맺고 연구되었으며,義林禪師(701~?)를 비롯해 不可思議･玄超 같

은 분들을 배출했고,특히 의림은 선무외의 부촉 전법제자로 국사의

지위에 올랐고,103세의 고령으로 신라사회에 밀교를 홍통하였다.

52) 三國遺事  卷5｢文虎王法敏條｣.

53) 三國遺事  卷5｢惠通降龍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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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신라스님에 의해 선양된 태장계･금강계의 부

법은 각기 밀교경전인  대일경 과  금강정경 에 설해진 것으로 양

밀교경전의 교주는 비로자나여래이다.원래 비로자나여래는 顯敎의

法身佛로  화엄경 의 교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의상을 위시한 신라의

화엄학은 밀교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의상이 신라화엄의

토대를 세운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밀교가 전해지면서 비로자나불

을 중심으로 현교와 밀교가 상호융합하여 신라사회를 건설하는 양상

을 볼 수 있다.

앞서의상이 중국 유학 후 신라로 돌아와 부석사를 창건할 당시 문

무왕이 의상을 흠모하여 왕실의 사유지와 노복을 보시하려 했을 때,

의상은 국왕에게,“우리의 법은 평등하여 (직함의)높고 낮음과 (신분

의)귀함과 천함이 없습니다. 열반경 에 여덟 가지 깨끗하지 못한

재물에 대해 설하는데 어찌 왕실의 사유지를 가지며 어찌 노복을 부

리겠습니까?빈도는 법계를 집으로 삼고 탁발(사발농사)로써 곡식이

익기를 기다립니다.법신의 지혜로운 생명은 이것을 빌어서 태어나

는 것입니다.”54)라고 하여 국왕을 감화시켰다.

여기서법신은불교의佛身사상에있어비로자나불을가리킨다. 화

엄경 의 비로자나불(Vairocana:遍照光明)은 그 명호에서 보이듯 태양

이 널리 세상을 비추는 德化는 힌두교의 태양신 신앙을 보이는 쉬바

Ṣiva의 神格과 유사성이 있으나 불교경전의 비로자나불은 진리의 불

변성을 상징하는 法身으로서 무명을 벗어난 붓다의 지혜가 중생을

구호하는 德行으로 전화되어 있다. 화엄경 에 등장하는 보현보살은

그러한 비로자나불의 진리적 항상성을 구도의 깨달음을 통해 사회에

중생구호의 普賢行을 실천하는 보살로 승화되어 있다.

관념적 진리성을 상징하는 법신이 중생계에서 보살의 몸으로 중생

54) 大正藏  제50권,729b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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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제하는 것은 化身이나,現身사상에 속한다.자장이 선양했던 오

대산신앙도 사실상 산악신앙과 현신사상이 결합한 것이라 할 수 있

으며, 삼국유사 의 ｢臺山五萬眞身條｣와 ｢溟洲五臺山寶叱徒太子傳

記｣에 나오는 내용은 모두 불보살이 신라의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설

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삼국유사 에는 다음과 같이 설해져 있다.

신라 淨神大王 神文王 의 태자였던 寶川(687~?)이 오대산에 들어가 수

도하다가 서기 705년 경에 蔚珍國)(경북 영해)掌天窟로 자리를 옮겨,아침

저녁  隨求卽得陀羅尼 를 지송하는 것을 매일의 일과로 하고 있었다.그때

굴신이 現身하여 ‘내가 굴신이 된지 2천년이 되었으나 오늘 처음으로 수구

진전을 들었다’고 하면서 菩薩戒 받기를 청하였다.그리하여 보천스님이

굴신에게 계를 주었더니 다음날 굴의 형체가 없어졌다.55)

위에서 굴신이 받은 보살계는 곧 오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신라의

토속신앙이 불교적으로 섭화하는 과정이 성공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처럼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볼 때 현교에 해석을 둔 불보살의 現

身신앙은 신라불교의 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현신사상 밀교의 법신

은 현교와 밀교가소로 법신의 한 주제를 두고 상호소통한 신라불교

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대일경 과  금강정경 에 설해진 양부

부법이 중국에 전해진 이후 신라는 많은 유학승들이 당에 건너가 유

학하였으며,이후 신라사회에서 밀교는 고등종교로서 신라사회를 안

정시키고,불교문화를 발전하게 만든 기틀을 제공하였다.이러한 현

밀교섭의 양상은 불교수용 시기에 불교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 형성

하는데 일조하였다.

55) 三國遺事  ｢台山五萬眞身｣;｢溟州 五台山寶叱徒太子傳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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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어

동북아지역에 불교가 유입되기 이전 중국의 종교는 산천,하늘,귀

신과 천문,점복 등의 토착신앙을 老壯의 도가사상과 결합하여 종교

로서 道敎의 초기형태를 형성하였고,한반도와 인근지역은 3,4세기

이후까지 여전히 국가의 지배원리로서 존속하였다.불교의 유입은

한반도를 비롯한 인근의 종교와 정신문화를 자극하였고 고구려,백

제에 이어 가야와 신라도 불교를 수입함으로써 정치세력과 지배이념

에 대한 큰 변화를 주었다.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 동북아지역의 토착신앙 형태는 제천신앙과

더불어 별신앙과 모신신앙,점복과 치병 등의 요소들을 보여주는 것

으로 한반도의 경우 가야를 비롯한 삼국도 동일한 소재에서 신라의

경우 三山･五岳 등의 제사체계 등을 확립하여 독자적 사회를 지배하

였다.

동북아지역에 불교가 지닌 토속신앙과의 친화적 속성은 발생지인

인도에서 3,4세기경 성립된 밀교에서 성장해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불교인 현교에 대해 밀교는 힌두교의 하늘과 자연,천체와

제례적 요소들을 보다 진화된 불교의 사상체계에 접목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수용된 것으로 대승불교의 밀교성은 불교가 동북아지역에

전해질 당시 인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샤마니즘에 접근한 토속신앙을

섭화하면서 불교의 고도의 철학과 정치와 사회적 이데올로기로 이

끌었다.

가야를 비롯해 한반도의 삼국에 존재했던 토속신앙은 불교의 밀교

신앙의 소재로 대치되었고,이윽고 불교는 정치와 사회전반의 윤리

와 삶의 철학으로 정착하면서 산악을 만다라로 해석하거나,불보살

의 現身思想을 통한 현실적 세계관을 형성하며 의상과 원효를 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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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불교사상과 문화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밀교가 개입한 역할과 위상은 외래종교로서 불교의 한반도 정착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적 중요성을 새로이 인식할 필요가 있

다.밀교는 신라 이후 고려에 크게 번창하였고,조선시대까지도 밀교

전적의 간행이 그치질 않았으며 오늘날 한국불교의 의례 대부분의

소재가 밀교로부터 나온 것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주제어 :불교사,밀교,삼국유사,주술,진언,사리탑신앙,모신신앙

※투고일자 :05.23 심사일자 :06.07 게재확정일자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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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theMutualExchangesbetween

AncientReligionofKoreanPeninsulaand

Buddhism intheageofAdoptionof

Buddhism

Cheong,Seong-joon

TheintroductionofBuddhism toNortheastAsiaincludingKorean

peninsulastimulatedneighboringreligion.Koguryo(高句麗),Baekje(百濟)

andSilla(新羅)byimportingBuddhismchangedtheideologyofpolitics,

controlideasandmoralcultures.

ThecategoryofindigenousreligionofNortheastAsiaareabeforethe

influxofBuddhismwasbeliefsofheavenalongwithstars,goddessand

fortunetellingandcuringdisease,etc,andmostofthosecategorieswere

foundinKoreanpeninsulaincludingKaya(伽倻)thatestablishthereligious

ritesystemfortheirspiritsofmountain,star,riverandseabytheirrulers.

ThereligiousaffinityofBuddhismtowardotherreligionwhereBuddhism

waspropagatedcomesfromEsotericBuddhism(密敎)thatwasappearedin

Guptadynastyof3rd-4thcenturyinIndia.ContrarytoExotericBuddhism

(顯敎)adoptedtheelementsofreligiousfaithofHinduism,likebeliefof

heaven,spiritofnature,celestialbodiesandshaman’srituals.Theadvent

ofEsotericBuddhism wastodrivefortheIndianmasseso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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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ofreligiousbelieftodevelopedenlightenmentofBuddhism.

SojustlikethecaseofIndiatheEsotericBuddhismasMahayānaidea

madeitpossibletoaccepttheforeignfolkreligionneartoshamanismand

introducedanddevelopedBuddhismittoapoliticalandsocialideologyand

culturalphilosophy.

MostofthefolkbeliefinKoreanpeninsulawerereplacedbyelementsof

EsotericBuddhism,anditproducedauniqueculturefoundonlyinKorean

peninsula,forexample,interpretsOdaeMountainasaMandalathat

changedfolkbeliefofmountainandestablishtheincarnationideathat

thoseBuddhaandBodhisattvaresidesinrealworldoflivingbeings,namely

Sillastate.

※ KeyWords:HistoryofBuddhism,EsotericBuddhism,Periodof

ThreeState,Mantra,Dharani,SillaBuddhism,Belief

ofGoddess,NortheastBuddh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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